
월요일 
7:30 pm 
화요일
7:00 am
수, 목, 금요일 
9:30 am 
7:30 pm
토요일
9:30 am (매주) 
4:00 pm (초등부)
5:30 pm (중고등부)
7:30 pm (청년부)
주일
7:00 am  
9:00 am 
10:30 am (교중) 
5:00 pm (영어)
7:30 pm 
시티
5:00 pm (주일) 
641 George St Sydney

주임신부:
보좌신부:
고해신부:
수녀:

사목회장:

임기선�요셉
이남웅�스테파노, 이준석�사도요한
홍�야고보
이경화�필로메나, 강형숙�마리안나,
남귀이�오메르
최병훈�요셉

 2017. 8. 13(가해) / 제159호

한국�순교자와�성�스타니슬라오�성당  Korean Martyrs & St Stanislaus Catholic Church       주소  26 Carnarvon St Silverwater NSW 2128   전화번호  02 8756 3333 

전례성가:  입당: 59       봉헌: 220, 511       성체:  180, 166    파견:  452

화답송:

영성체송: 

제 1독서:  1열왕  19,9ㄱ.11-13ㄱ     제 2독서:    로마  9,1-5     복음 :  마태   14,22-33

연중�제19주일 (Nineteenth Sunday in Ordinary Time)

예루살렘아, 주님을�찬미하여라. 주님은�기름진�밀로�너를�배불리신다.
주소  26 Carnarvon St Silverwater NSW 2128  홈페이지  www.sydneykcc.org   이메일  info@sydneykcc.org  전화번호  8756 3333 (대표번호), 8756 3334  
팩스번호  8756 3335  사제관  8756 3330 (임�요셉�신부),  8756 3331 (이�스테파노�신부), 8756 3332 (이�사도요한�신부), 9558 3498 (홍�야고보�신부) 
수녀원  8756 3336 (이�필로메나�원장수녀, 강�마리안나�수녀, 남�오메르�수녀)  연령회  0430 827 577 (이성복�요셉)  차량봉사  0406 996 531 (이형우�스테파노)

봉헌금

$2,139.65

교무금

$20,209.80

기타

$-

미사�참례수

주일
봉사

■ 13/8  4구역          ■ 20, 27/8  5구역          ■ 3/9  6구역          ■ 10,17/9  7구역          ■ 24/9  8구역           
■ 전례, 커피, 청소  9:00 am, 10:30 am

2,209

사무실�업무시간�안내
수, 목, 금: 09:00 - 15:00 / 18:30 - 20:30
토:              09:00 - 12:00 / 15:00 - 21:00
주일:          07:30 - 14:30 / 18:30 - 21:30

공지사항
단체모임
- 8월 13일(주일) 쌍뚜스, 요한회, 안나회, 전례해설단, 울뜨레아
- 8월 19일(토) 꾸리아, 헌화회
- 8월 20일(주일) 글로리아, 독서단, 연령회
- 8월 24일(목) 성령봉사회
- 8월 25일(금) 청소년분과
- 8월 26일(토) 아미쿠스, 자모회
- 8월 27일(주일) 카나 소공동체

교중미사 반주자 모집
- 교중 미사중 성가대 반주를 하실수 있는분을 모집합니다.
- 문의: 지휘자 0431 198 376  
             전례담당 수녀님: 8756 3336 

2017 아미쿠스 청년 피정
- 주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마태오16,15)
- 일시: 9월 2일 토요일 9am - 9월 3일 일요일 12pm
- 장소: Peter Canisius House (102 Mona Vale Road, Pymble)
- 문의: 서인호 알퐁소 (0433 569 470)

성령 묵상회 (세미나) 안내
- 일시: 2017년 9월 25일(월) - 9월 30일(토)
- 장소: 본당
- 대상: 전 교우
- 주관: 시드니 한인 천주교회 성령 봉사회
- 봉사: 박성준 세례자 요한 신부
             황영애 안젤라, 송영순 마리안나
- 접수: 8월 13일(주일) 부터
- 신청비: $30 (은혜의밤 도시락 포함)
- 문의: 0420 312 765, 0424 799 127

버스 운행 변경 안내
- 오는 9월 부터는 캠시 차량을 1대만 운행하며 이스트우드 로 1대 추가 
운행합니다. 운행 변경이 불가피한점 이해해 주시고 9월부터 버스 이용에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버스 출발 시간 안내 (현지 출발 시간 기준)
- 캠시(1호차) 오전 9시
   (세종부페 옆 주차장)
- 이스트우드 (2호자)  9시30분
- 이스트우드 (3호차)  9시50분
- 이스트우드 (3호차)  10시10분
   (이스트우드 호텔 라운드 어바웃 옆 주차)
- 리드컴 1(4호차) 기존과 동일
- 리드컴 2(4호차) 9시 30분, 10시 10분
   (커먼웰스 은행 건너편 역 앞)
 리턴 차량은 10시30분 교중 미사 강복 마치고 15분후에 출발 합니다.)

다음주일 차량 봉사자 안내
- 다음 주일(8월 20일) 주선규 프란치스코 이기철 알렉스 주형근 야고보 
리차드 요셉  김병국 요한 형제님
감사합니다. 안전 운행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 드립니다.

대건관 건립 기금
- 익명: $10,000.00

연중�제19주일

순교 신앙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공동체

“하느님 말씀이 우리 일상의 

삶에서 힘을 발휘하도록 합시다.”

설렁탕
PNG 봉사단

    

하반기 혼인강좌 
일시 : 2017년 8월 13일 주일 12시 ~18시
장소 : 가브리엘 방 
문의 : 김 훈 길버트 (0428 866 317)

제 2차 한국 성지순례단 모임
- 일시: 8월 13일(주일) 오후 12시 30분
- 장소: 미카엘방

8구역 야유회 안내
- 날짜: 8월 13일(주일) 교중미사 후 
- 장소: DEAKIN PARK

성모승천 대축일 미사안내
- 날짜: 8월 15일(화)
- 미사: 오전 9시 30분, 
             오후 7시 30분 (교중미사)

후반기 요한복음 강좌 개강
- 일시: 8월 17일(목) 오후 7시 30분 미사후 (가브리엘방)

교구청 자선 헌금 (CWF)
- 날짜: 8월 19일(토) - 20일(주일)

청년 레지오 피정
- 일시: 8월 19일(토) 오전 9시  - 오후 4시
- 장소: Peter Canisius House (102 Mona Vale Rd, Pymble)

본당 친교의날 협찬
- 행사일: 9월 17일(주일)
- 협찬�접수기간: 8월 20일(주일) 부터 
- 접수처: 본당�사무실�앞, 사무실
본당 친교의 날 후원으로는 의류나 식료품의 협찬을 받지 않사오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목회의
- 일시: 8월 20일(주일) 교중미사후 미카엘방

레지오 마리애 야외행사
- 일시: 8월 20일(주일) 오전 10시 30분 미사 후
- 장소: Hume Park (성당 옆 공원)

유아세례 일정
- 부모교육: 8월 23일, 9월 6일 - 수요일 7시 30분 미사후 미카엘방
- 부모 최종면담: 9월 9일(토) 오후 2시, 9월 10일(주일) 오후 12시 30분
- 세례 예정일: 9월 16일(토) 오후 2시

구역장/반장 피정
- 일시: 8월 26일(토) 오전 9시 30분 - 오후 3시
- 장소: 가브리엘방
- 피정지도 신부: 김두현 요한 신부님

중고등부 캠프 "코이노니아"  도우미 모집
도우미 모집 기간: 8월 26일 까지
캠프준비 기간: 8월 말 ~ 1월 초 
캠프 날짜: 2018년 1월 5~7일 (금.토.일) 
연락처: (캠프 장) 정재원 엘리사벳/Jessica Jung 0433 036 540
(중고등부 교감) 이재준 안드레아/ Andrew Lee 0401 584 808

연중 제19주일 화답송 (가)

 

연중 제19주일 화답송(나)

olymusic. All rights reserved. Used by per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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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택원 데이빗

"탈출기 청년성서 연수를 다녀와서" - 하느님이 주신 기회

 이번 9차� 탈추기� 연수� 다녀온� 초등부� 교사� 남택원� 데이빗 
입니다. 작년에� 창세기� 공부와� 연수를� 참석하고�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솔직히�저는�창세기를�공부하고�싶지�않았지만, 
제� 동기교사가� 내가� 안� 하면� 후회할� 거라고� 하면서 
신청했습니다. 시간과� 노력이� 들어서� 힘들었지만� 즐기려고 
했고, 후회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연수도� 해야 
하는데, 3박 4일이라는� 시간이� 정말� 길고� 힘들다는� 생각에 
저는�연수를�하고�싶지�않았습니다. 그런�고민�중에�또�다시 
저의�동기가�꼭�연수에�참가해야�한다는�것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어가� 서툴러� 내용을� 따라잡는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래도�연수에�즐겁게�참여했고  어떤�후회도�없었습니다. 작년�성경�공부�시간을�되돌아보면�이번�탈출기�연수에�가지 
않았다면�후회했을�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그리고�결국에는�이전부도�더�나은�사람이�된것�같다는�느낌이�듭니다.  

 작년�창세기�그룹�나눔과�연수를�마치고�탈출기�공부에�대한�생각을�조금씩�하고�있던�중에�저에게�창세기�성경�공부를 
지도해준�청년분이�탈출기�교재를�사줘서�시작하게�되었습니다. 어떤�면에서는�성경공부를�하고�싶은�마음으로�시작은 
했지만� 연수를� 받을� 생각은� 전혀� 없었던� 것은� 사실� 입니다.  탈출기� 성경� 공부는� 창세기와� 비슷하지만, 창세기만큼 
흥미롭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즐거운� 경험이었고� 저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연수� 신청 
날짜가� 다가오면서, 교육� 신청� 날짜가� 다가오면서, 그래도� 혹시라도� 연수에� 가고� 싶어질까� 해서� 자리만� 예약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날짜가�가까워�질수록�저는�연수에�가고�싶다는�생각이�약해졌고�같은�그룹원들에게도�저는�연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연수 2주� 전에� 신부님으로� 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신부님이 
어떻게�아시고�연수에�가고�싶어�하지�않는�저를�설득하려고�하셨던�것입니다. 하지만�저는�신부님의�그런�신경써주시는 
마음도�받아들이지�않았었습니다. 그런데�신부님은�저에게 "너는�꼭�데리고�갈꺼야" 라고�말씀하시는�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말씀을�듣고�마음이�움직였던지�가기로�결정을�하고�말았습니다. 그�이후로도�연수�날짜가�다가왔는데도�저는�연수를 
받을�준비가�되지�않았다고�계속해서�말하고�있었습니다. 사실, 저는�이�연수에�오기�전에�더�많은�것을�경험이�필요했고 
제�삶을�안정시키고�싶었던�것입니다. 

 연수는�힘들었습니다. 그런데�김인호�루카�신부님의�강의가�너무�좋았고�쉽게�이해할�수�있었습니다. 감기도�걸리고, 몸도 
안좋았지만� 연수가� 너무� 즐거웠습니다.  비록� 제가� 연수를� 누군가에� 의해� 오게� 되었지만� 저는� 연수� 내내� 즐기고 
있었습니다. 

 저는�이렇게�제�이야기를�그룹나눔을�할때와�마찬가지로 2년간�느낀�좋은�것들과�경험을�여러분과�나누고�싶어�이글을 
씁니다.  그중에�가장�말씀드리고�싶은�중요한�것은�기회가�오면�그�기회를�놓치지�말라는�것입니다. 원하지�않는다고�해도 
기회는� 꼭� 잡아야� 합니다. 거기에서� 이익을� 얻을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여러분에게�그분이�주신�기회와�은총을�받고�잡으려는�사람을�당신에게로�이끌어가십니다. 누구나�저처럼 
운이�좋은�것은�아닌�것�같습니다. 저처럼�누군가가�도와주고�지지해주고�도와�주는�사람을�만나지�않은�사람들도�있는�것 
같습니다. 신앙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 삶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발견하고, 
직면하고, 거기에�임하면서�더�나은�사람을�될�수�있도록�노력�했으면�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연중�제19주일연중�제19주일 살아�숨쉬는�공동체공동체�소식
연중�제 19 주일 (8월 13일)  / 마태 14, 22 - 33가톨릭�상식 - 의무축일과�대송

질문
“새벽에�호수�위를�걸으시어�그들�쪽으로�가셨다.”(25)
▶  예수님처럼�내가�어려움에�처했을�때�밤낮을�가리지�않고�달려와�주었던 
고마운�사람에�대한�기억이�있습니까?

“용기를�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마라.” (27)
▶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한� 줄기� 빛처럼� 다가왔던� 한마디, 큰� 위로와 
용기가�되었던�한�마디의�말(혹은�성경말씀)이�있습니까? 

“그래서�물에�빠져들기�시작하자,” (30)
▶ 순간적인� 의심이나� 오해로� 친구나� 동료, 가족� 간에� 신뢰를� 잃은� 적이 
있습니까? 

“그러자�배�안에�있던�사람들이�엎드려�절하며” (33)
▶ 흔들리던� 나의� 믿음이� 좀� 더� 굳건한� 믿음으로� 변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 견진성사를�통해�받은�은총이나�소감을�나눕시다.(견진자가�있는�경우) 

※그�외�성경구절
위�성경구절�외에�내�마음에�다가온�성경�구절이�있습니까?
(그�말씀이�나의�삶과�어떤�관련이�있습니까? 그�말씀에서�얻은�깨달음�혹은 
느낌은�무엇입니까?)

8월�활동토의 
※ 6월�세례자�방문하기
우리�반에서�지난 6월 24일에�세례�받은�사람은 00입니다. 이분들과�친교를 
나누도록� 가정을� 방문하여� 기도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반장이�세례자들을�연락해보니�가능한�사람은 0사람이고�희망하는 
방문일자는 0일입니다. 반원�중에�함께�방문하실�수�있는�분은�누구입니까?  
몇�시에�어디서�만나�가는�것이�좋겠습니까? 작은�선물을�준비하는�것은 
어떻습니까? 기도는� 누가� 준비하겠습니까? 가지� 못하는� 분들은� 그들을 
위해�기도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30%off
discoverycollege.com.au / 1300 30 50 90 / 층

드리

Year 7 ~ 12

●황토(온돌)방

●Self 요가 온돌방

●황토습식 찜방

●자전거 운동기구 등

영업시간: 오전9시-저녁 9시 30분까지48 Joseph st. Lidcombe

문의: 0402 857 942 / 8964 5884

●여성전용 7DAYS
리드컴 역

공원

중앙식품

X Zone

48번지
황토(온돌)방

문의�0�4�0�2� �8�5�7� �9�4�2
�8�9�6�4� �5�8�8�4

48 Joseph st. Lidcombe

홍 진희 변호사
�L�L�M�.�M�T�a�x�.� �L�L�B�.�B�B�u�s

�B�u�s�i�n�e�s�s�,� �T�a�x� �&� �L�i�t�i�g�a�t�i�o�n�g� �L�a�w�y�e�r
�P�u�b�l�i�c� �N�o�t�a�r�y

302/160 Rowe St Eastwood

�(�0�2�)� �9�8�7�4� �9�9�8�7

30년 전통의 교민 1호 부동산
김진웅 야고보 0416 000 534
이재선 요안나 0401 521 118

장스 쥬얼리

jeweller No. 90003
보석 감정사 (FGAA 4045)

T.9238 0050  M.0419 800 611

만 4세부터 하는 코딩 수업!

Strathfield Plaza 0431 807 895

K JANG (미카엘라)

Level 3, Dymocks Building, 428 George St. Sydney
E . jangsjewellery@hotmail.com

2017년 2차�한국�성지�순례

성지순례일정: 기간: 10월 16일(월) -  10월 23일(월) (7박8일)

순례지 순례 성지

1일(월) 10월 16일
인천 국제공항 도착, 차량 탑승후 
숙소로 이동

2일(화) 10월 17일 서울교구
명동 성당, 절두산, 서소문 밖, 
새남터

3일(수) 10월 18일 수원교구 남한산성, 천진암

4일(목) 10월 19일 대구교구 한티 성지, 관덕정

5일(금) 10월 20일 전주교구 진산 성지, 숲정이, 전동성당, 

6일(토) 10월 21일 전주교구
대전교구 천호 성지, 홍주 성지, 갈매못

7일(일) 10월 22일 전주교구
대전교구 해미 성지, 솔뫼 성지

8일(월) 10월 23일 대전교구
황새바위, 인천공항 이동 및 
시드니 출발

일자

십자가�언덕

 홍 혜영 회계사 
(오틸리아) 

(02) 9874 5867 
302/160 Rowe St  
EASTWOOD 

십자가�언덕

천주교�기본�교리에�대한�성경과�신학적인�근거를 
바탕으로�한�박�신부의�명쾌한�해답! 

개신교�가정에서�태어나고�자란�송영애가�가톨릭의 
모순점에�대해�토론을�하고자�박�신부를 
찾아오면서�이야기는�시작된다. 송영애는�성모 
마리아와�우상�숭배에�대한�문제, 사람이�죄를 
사해주는�문제, 가톨릭의�교권과�성경�해석에�대한 
문제, 면죄부�사건, 가톨릭의�독신�제도�등�천주교에 
대해�평소에�가지고�있던�생각들을�거침없이 

질문을�통해�쏟아낸다. 

이에�성경과�신학적인�근거를�바탕으로�한�박�신부의�명쾌한�해답이 
흥미롭게�이어지면서�천주교에�대해�오해하고�있는�내용들과�천주교에 
대해�꼭�알아야�할�내용들을�명확하고�이해하기�쉽게�알려준다. 
이�책은�개신교�신자들이�천주교에�대한�편견�없는�올바른�시야를�갖게 
하고, 한�분이신�하느님을�믿는�한�형제로서�서로를�잘�알고�이해함으로써 
함께�인류�복음화에�이바지해야�함을�일깨워준다. 무엇보다도�참된�신앙과 
종교가�무엇인지�그�의미를�깊이�깨닫고�가톨릭�신자로서�흔들림�없는 
신앙의�기초를�다지는�데�큰�도움을�줄�것이다.  출처: 가톨릭�인터넷�서점

James Jin 제임스진
Sales Agent

0404 071 060
jamesjin@mcgrath.com.au

가톨릭�뉴스 

십자가�언덕

좋은책 - 천주교와�개신교

중국�서북부�산시(陝西)성�저우즈(周至)교구�교육국은 7월 9~24일 
샤오무(孝母)성당에서�제5차�청소년�신앙학교와�대학생�여름캠프를 
진행했다. 무더운�여름�날씨에도�불구하고�신앙에�대한�뜨거운�열정과 
갈망을�안고�여러�성당에서�중·고등학생 268명, 대학생 126명이�한자리에 
모였다.

‘자신을�알아�신앙을�살아내자’를�주제로�마련된�이번�신앙학교는�공부, 
게임, 나눔, 발표, 토론, 춤�등�다양한�프로그램을�통해�신앙을�새롭게�하는 
시간이�됐다. 참가자들은�과정마다�깊은�나눔을�통해�깊이�있는�신앙을 
체득하고�자신의�자질과�공동체�정신을�높이는�기회를�가졌다. 참가자들은 
또한�신앙학교�기간�동안�초청된 10여�명의�사제를�통해�고해성사와 
영성체를�함으로써�영적�생명을�키워�신앙의�밑바탕을�돈독히�했다.

출처: 가톨릭�신문

中 저우즈교구, 청소년 신앙학교·대학생 여름캠프”

원장 수녀님  영명 축일 축하식
홀리 패밀리 피정6일(주일) 교중�미사�후�영명�축일을�맞이하신�이경화�필로메나�원장 

수녀님�영명�축일�축하식이�있었다.
8월 5일(토) - 6일(주일)까지 ‘말씀이�중심이�되는�가정’ 이라는�주제로 
이남웅�스테파노�신부님�지도로�홀리�패밀리�피정이�있었다. 

PNG 봉사단원 워커톤
5일(토) St. Mary’s Cathedral 에서 PNG 4기�봉사자들이 
후원해주신�모든�분들의�정성을�함께�모아서�기도하는�마음으로 
Walk-a-thon을�실시했다. 이날 16km되는�코스(St. Mary’s 
Cathedral - St. Mckillop Catholic Church)를�추운�날씨인데보 
불구하고�아침 7시에�출발해  4시간동안�약 24명이�참가해�무사히 
Walk-a-thon을�완주했다.

     의무축일
의무축일은� 주일� 외에� 교회에서� 규정한� 대축일을� 가리킵니다. 교회법 
1246조에서는� 부활신비를� 경축하는� 주일은� 근본적인� 의무축일로 
지켜져야� 한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 외에� 보편교회� 안에서� 정한 
의무축일로는�아래 10 가지�대축일�입니다.
1) 예수�성탄�대축일(12월 25일), 
2) 주님�공현�대축일(1월 6일), 
3) 주님�승천�대축일(예수부활�대축일�후�제 40일) 
4) 그리스도의�성체와�성혈�대축일(삼위일체�대축일�다음�목요일), 
5) 천주의�성모�마리아�대축일(1월 1일), 
6) 원죄없이�잉태되신�복되신�동정�마리아�대축일(12월 8일), 
7) 성모승천대축일(8월 15일), 
8) 복되신�동정마리아의�배필�성�요셉�대축일(3월 19일), 
9) 성�베드로와�성�바오로�사도�대축일(6월 29일) 
10)모든�성인�대축일(11월 1일)
각� 지역교회의� 주교회의는� 사도좌로부터� 미리� 승인을� 받고� 어떤 
의무축일을� 그� 지역교회� 안에서� 폐지하거나� 주일로� 옮길� 수� 있다고도 
교회법은�이야기�합니다. 예를들면, 한국교회의�의무축일은 1) 모든�주일 
2)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3) 성모승천대축일 4) 예수� 성탄� 대축일 
이렇게 4개로�정하고�있습니다.
호주의� 경우 1) 모든� 주일 2) 예수� 성탄� 대축일 3) 성모승천대축일을 
의무축일로�정하고�있습니다. 호주�의무축일은 1996년 11월 28일�호주 
주교회의가�정하고 2001년 1월23일�사도좌의�승인이�있은�후 2001년 9
월16일부터�시행되었습니다.

이남웅�스테파노�신부


